
석유화학·정유 영업이익 악화
에프엔가이드, IT·자동차는 영업 호조 … 유럽·중국 하강으로

유가증권 상장법인 중 전기전자(IT) 및 자동차 업종과 에너지 및 소재업종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.

에프앤가이드가 12월 결산 국내 상장기업 132곳을 대상으로 2/4분기 영업실적 추정치를 분석한 결과 양극하

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IT업종은 4월 들어 영업이익 전망치가 2.06%. 5.54%, 1.02% 각각 상향 조정되며 3주 연속 상승세를 타고

있지만 화학, 정유 등 에너지와 소재는 영업이익 전망치가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유럽과 중국의 경기하강 리스크가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.

신영증권 이경수 연구원은 “1/4분기와 마찬가지로 2/4분기에도 IT와 자동차 중심의 업종별 양극화가 불가피

하다”면서 “대형주 가운데 화학과 정유의 영업실적이 개선돼야 하나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는 점이 고민스럽

다”고 설명했다.

한국투자증권은 2012년 1/4분기 영업실적 시즌에 유망한 10개 종목으로 하나금융지주, 삼성전기, 삼성전자,

한국타이어, 삼성물산, 현대글로비스, 제일모직, 현대자동차, 기아자동차, SK하이닉스를 꼽았다. <저작권자 연

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4/18>


